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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만드는 초실감 미디어’ 
특집호를 내며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초실감 미디어(Hyper-Realistic Media)의 핵심 기술로, 단순히 

현실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몰입 경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

형 AI는 콘텐츠 자동화, 영상 합성 및 보정 기술을 이전보다 훨씬 정밀하게 지원하며, 초실감 미디어

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흐름 속에서, 이번 CES 2025에서는 ‘생성형 AI 타임라인’을 주제로 한 세

션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AI와 실

감 미디어 기술을 향후 콘텐츠 제작, 사업화에 어떻게 활용할지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생성

형 AI 기술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간의 감각과 상상력을 확장하는 창작 도구로 진화하고 있

음을 보여줍니다. 즉, 생성형 AI는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며,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빠르게 변모하는 실감 미디어 기업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특

집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집호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드는 초실감 미디어’라는 주제로 가상환경 

제작, 버추얼 휴먼,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버추얼 프로덕션, 방송산업과의 융합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학회지는 다음과 같이 학계 그리고 산업계의 총 5개 기고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생성형 AI를 활용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동향’(방준성, 이상민)은 생성형 AI 기술이 3D 모

델 생성, 대화형 에이전트, 멀티모달 인식 기술을 통해 초실감 미디어의 상업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과정을 탐구합니다. 사실적인 그래픽 제작과 동적 환경 조성,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 제공, 콘텐츠 제

작 비용 절감 등이 주요 성과로 분석됩니다.

둘째, ‘멀티모달 생성형 AI 기반 버추얼 휴먼 관련 기술 및 사업화’(오제욱)은 버추얼 휴먼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이 구현하는 ‘인간다움’의 핵심을 역설합니다. 특히, 디지털 신인류와의 조화를 논하며, 

버추얼 휴먼이 세대와 국경을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어떻게 역할을 확장할 수 있을지를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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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스테레오스코픽 3D 페이스 스왑을 활용한 3D VR 버추얼 휴먼 제작과 향후 적용 가능성’ 

(전우열)은 2D 기반 페이스 스왑 기술을 스테레오스코픽 3D로 확장하여 VR 환경에서 상호작용 가

능한 버추얼 휴먼의 제작 과정을 다룹니다. 저자는 초실감 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실제 

VR 환경에서 더욱 몰입감 있는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넷째, ‘게임 엔진과 영화 제작 현황’(김철현)은 게임 엔진을 활용한 실시간 렌더링 기술이 영화 제

작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는지를 분석합니다. 저자는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 ‘서울 대작전’, 드라

마 ‘고요의 바다’ 사례를 통해 게임 엔진 기반 버추얼 프로덕션이 미래 영화 제작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임을 제시합니다.

다섯째,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증강현실 기반 방송 제작 시스템 구현’(정상섭)은 생성형 AI

와 증강현실의 융합이 방송 콘텐츠 제작과 소비에 미친 혁신적 변화를 소개합니다. 특히, 저자는 콘

텐츠 품질 향상과 시청자 경험의 극대화를 목표로, 방송산업에서의 상호작용성과 제작 효율성을 강

조합니다.

이처럼 본 특집호를 위하여 소중한 원고를 기고해 주신 저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학회지 출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사무국과 학회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집호

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실감 미디어에 관심 있으신 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본 산업 영역에서 사업

을 준비하시는 산업계 관계자들께 유익한 정보와 영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